여자 주인공이 태권도를 혼자서 훈련하고 있다.
정권 지르기, 발차기 등을 절도 있는 동작으로 수행한다.
훈련 후 호흡을 고르고…

태연:	유튜브 봐야지~

벽에 기대 쉴 겸 유튜브를 시청하는 태연. 유튜브에서는 어떤 사기꾼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.
사기꾼이 인터뷰 하는 모습부터 화면이 시작된다.

사기꾼:	제가 연마한 초별신권은 철저히 실전성만을 위주로 만들어진 예로부터 비밀리에 
내려져오던 전통무술 입니다.

	태연:	초별신권? 처음 들어보는데…?

사기꾼이 실내 어딘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. 

	사기꾼: 지금은 저를 만들어준 무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귓방망이 훈련을 하고
있습니다. 기를 가다듬고, 감사를 드리고 귀방망이를 후리는 거죠. 이 동작을 
하루에 만 번씩 하고 있습니다. 처음 훈련할 때는 20시간 이상 걸렸지만, 이제는
2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더군요. 이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2년간
했습니다. (헌터x헌터 패러디)

사기꾼의 나래이션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

	태연:	이게 뭐야… 사이비 같아…

이번엔 사기꾼이 탱고 춤에 맞춰서 허리를 흔들고 있다. 이와 함께 사기꾼의 나래이션이 나온다.

사기꾼:	모든 편치와 킥의 기본은 허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3시간씩
이렇게 허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

	태연:	풉- 푸하하하! 이건 좀 뇌절인데…

사기꾼, 이번엔 다른 사람과 간단한 스파링을 하고 있다. 짜여진 각본처럼 자연스럽게 공격을
방어하고 반격까지 한다.

사기꾼:	초별신권을 터득하면, 상대방을 눈으로 쫓는게 아니라 기로 쫓게 됩니다.
보세요,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방어에 공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?

	태연:	완전히 짜여진 각본이구만 무슨…

사기꾼, 음악에 맞춰 무술 동작을 한다. 그 모습이 기괴하고 우스꽝스럽다.

	태연:	이건 좀… 멋있는데?

이번에는 태권도 관련 코멘트를 하는 사기꾼.

	사기꾼:	태권도는… 실전성이 아쉬운 현대 무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
겉보기만 화려하지, 실전성이 아예 없어요!
	
	태연:	뭐?!

사기꾼:	초별신권의 계승자인 제가! 태권도인과 무술 교류를 하게 된다면, 그 누구라도
1분 안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! 태권도 하시는 분들, 기분 나쁘시면 
언제든지 공개적으로 무술 교류를 한 번 해보시죠!

	태연:	아니, 이게 말이야, 방구야… 에이 씨…

태연, 무시하고 다시 훈련을 하려고 하지만,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듯이 핸드폰을 잡고 촬영을
시작한다.

	태연:	안녕하세요, 10년 동안 태권도를 훈련한 김태연입니다. 
		초별신권이라는 무술을 하시는 분이 태권도를 실전성이 아예 없는
무술가의 기본은 서로 존중하는 자세 아닙니까?
		내가 세다고 다른 무술을 비하하고 때려눕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이
		무술가의 자세인가요?

	사기꾼:	오예, 한 명 걸렸어~ 여자? 럭키~

촬영을 시작하는 사기꾼.

	사기꾼:	하늘이 알고 천하가 아는 사실을 내 입으로 말한 것이 불만이라면,
		실력으로 승부하세요! 나, 초별신권의 계승자는 도망 가지도,
		숨지도 않습니다!

이때부터 화면 너머로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어진다.

	태연:	여자한테 무술 대결을 하자는 게 초별신권의 가르침인가요?
		자기보다 어린 여자한테 무술 대결을 하자는 걸 보니
실전성 위주가 맞긴 하네요!

	사기꾼:	원래 저는 원칙적으로 여자와는 무술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!
		하지만! 저의 명예를 위해서,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실력에
		자신이 있는 것 같으니 한 번 무술 교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군요

	태연:	여자와는 무술 교류를 하지 않는게 자신의 원칙이라면서 나한테 붙자는 건
		뭔데요? 당신은 원칙이 없어요! 하… 무술 교류? 합시다!

체육관에서 마주치는 사기꾼과 태연. 

	매니저:	자, 자, 5분만 쉬시고 시작하시죠.

사기꾼, 태연, 각자 몸푸는데… 몸 풀고 있는 태연에게 매니저가 접근한다.

	매니저: 	저기요~, 태연씨?
	태연:	네?
	매니저:	저는, 그 무술가님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인데요,
	태연:	네. 무슨 일이세요? 지금 대련 5분 전인데…
	매니저:	아무래도, 우리 무술가님께서 진짜 힘을 내시면 태연님께서 위험하시고,
		무술가님 이미지에도 좀 그러니까…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버티지 마시고
잘 좀 쓰러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.
	태연:	그걸 말이라고 하세요? 지금 조작 승부를 하라고요?
	매니저:	이게 저희 좋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태연님의 부상을 방지하려고
하는 거라니까요?
태연:	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…
매니저:	물론 저희가 성의 표시로 백만원…
태연:	빡치게 하지 말고 가라고요!

매니저 움찔하고 간다.
대련 시작하고, 사기꾼이 온갖 폼을 잡으며 덤비지만 결국 상대도 되지 않는다.
대련 후 사기꾼 인터뷰로 마무리 한다.

		사기꾼:	상대측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라고 주셔서 아무 의심 없이 마셨는데,
			마신 순간부터 어지롭고, 속이 메슥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
않았습니다. 또한, 초별신권은 온 몸을 사용하는 무술이라 동작이 큰데
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대련을 하라고 하니 제 힘의 10분의 1도
사용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, 글러브가…

사기꾼이 온갖 변명을 하면서 -The end-

